
강원권 통일+센터 ‘놀다보니 통일’ 프로그램 운영 계획

프로그램 개요 참여형 체험과 놀이 활동을 통해 한반도의 문화와 통일의 의미를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운영 목적
미래 세대가 통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놀이와 체험을 통해 통일을 
자연스럽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     상 춘천시와 강원지역 내 유아 및 초·중등학생(25명 내외)

운영 일시 매주 수~금요일에 운영되며, 필요 시 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조정 가능합니다.

소요 시간 60분 – 90분 내외

세    부
프로그램
내    용

도입 (10“)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소개]
센터의 역할 및 운영 프로그램 소개
[통일 교육]
남북한의 모습과 통일의 필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

전개 (20-60“)
* 택1

1. 한반도 지도퍼즐 맞추기

한반도의 주요 지명을 익히며 퍼즐을 완
성하고, 통일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활동

2. 통일상징 슈링클스

평화·통일 상징 요소를 활용해 나만의 
슈링클스 키링을 만드는 창의 체험 활동

3. 3D펜으로 만나는 통일의 꿈

3D펜으로 통일의 의미를 창의적으로 
표현 해 보는 활동

4. 통일화폐 만들기

통일된 한반도를 상상하며 직접 화폐를 
디자인해 보는 활동

5. DMZ 테라리움

DMZ의 생태 회복 원리를 테라리움 제작
과 연결하여 자연–보존–공존–미래로 이
어지는 통일·평화 감수성을 체험하는 활동

마무리 (10-20“)
[통일 애니메이션 관람]
애니메이션으로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과 의미를 쉽게 이해하는 시간

협조 요청 
사     항

※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작성 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 후 일정 조율 및 확정 안내 예정)
※ 각 프로그램에 따른 당일 기본적인 준비물
※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 및 체험을 위해 인력 협조가 필요합니다. 

역할 분담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1. 교육 프로그램 활동 키트 및 필요 준비물 준비
2.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

기관
1.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2.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 제공
3. 원활한 진행 및 체험 활동을 위한 인력 협조



안 내 사 항
1. 센터 운영 안내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347

 - 운영시간: 화~토 / 09:00~18:00 (휴관일: 매주 일요일, 월요일 및 공휴일)

2. 기관 대상 통일 교육 프로그램 ‘놀다보니 통일’ 안내

프로그램명 시간(분) 주요내용 대상연령

전시체험실

관람
30“

§ 1층 전시체험실 관람‧체험 
  (DMZ퀴즈 맞추기, 통일열차 등)

전 연령

한반도지도 
퍼즐맞추기

30“
§ 한반도의 퍼즐을 맞추고 색칠하면서 
  한반도의 지리를 익히는 체험

5세 이상

통일상징
슈링클스 

60“
§ 평화·통일 상징 요소를 활용해 나만의 슈

링클스 키링을 만드는 창의 체험 활동
5세 이상

통일화폐

만들기
20“

§ 통일된 한반도를 상상하며 직접 화폐를 디
자인해 보는 활동

초등학생
이상

3D펜으로 만나는 
통일의 꿈

60“

§ 3D펜으로 통일의 의미를 창의적으로 표현 
해 보는 활동

DMZ

테라리움

§ DMZ의 생태 회복 원리를 테라리움 제작
과 연결하여 자연–보존–공존–미래로 이어
지는 통일·평화 감수성을 체험하는 활동

통일
애니메이션 관람

10~20“

§ 브레드이발소-초콜릿장벽(10”) 
§ 반지의 비밀일기-고양이와 수상한 사촌(12“)
§ 내 어머니 이야기(13“)
§ 남떡 북떡 쑥떡쑥떡(19”)
§ 안녕! 자두야- 진달래의 비밀(20“)

전 연령

3. 원활한 프로그램 체험을 위해 1회 25명 내외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4. 기관 방문 최소 7일 전까지 서식 작성 후 신청서를 홈페이지에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발송 후 담당자에게 발송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전화: 033-249-3570)

5. 신청서 접수 후에 3일 이내 일정 조율하여 확정 안내드립니다.

6.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홍보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7. 센터 운영 사정에 따라 방문 일정 취소 시 사전에 안내드리겠습니다.


